
2015년 8월 10일 월요일 10판 3축구

종료 휘슬이 울리자 태극낭자들은 그라운
드에 털썩 주저앉았다. 일부는 드러누워 눈
물을 쏟았다.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여
자축구대표팀은 8일 우한스포츠센터 스타디
움에서 열린 2015동아시안컵(1∼9일·중국
우한) 북한과의 최종전에서 0-2로 패해 2승
1패. 승점 6으로 2위를 차지했다. 준우승 상
금 4만5000달러(약 5040만원)를 받았다.
3전승(승점 9)의 북한(상금 7만달러)이 시상
대 꼭대기에 섰다. 북한 라은심은 3골로 득
점왕, 위정심은 최우수선수(MVP)를 거머쥐
었고, 한국 김정미(현대제철)는 골키퍼(GK)
상을 수상했다.

북한과의 상대전적 1승1무14패. 2005년
8월 이 대회에서 1-0으로 이긴 이후 9연패다.

그러나 아주 아프지만은 않았다. 상처 속에서
분명한 성장을 확인했다. 한국여자축구는
1년 앞으로 다가온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
픽 본선 진출을 향한 청신호를 켰다.

뀫북한만 못 넘었다!
북한여자축구는 국제축구연맹(FIFA) 징계

로 최근 국제대회에 나서지 못했지만 세계적
강호로 인정받는다. 6월 2015캐나다여자월드
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오른 한국여자
축구는 아직 북한에 린다. 그러나 희망적
측면이 많았다.

태극낭자들은 중국과 일본을 모두 꺾었다.
1-0으로 이긴 중국전(1일)을 통해 위기를 극
복하고 버티는 힘을, 2-1 역전승을 거둔 일본
전(4일)에선 포기하지 않으면 열세를 뒤집을
수 있다는 자신감을 각각 얻었다. 북한에
패를 당했지만 강호들과의 연이은 격돌로 강
팀에 대한 면역력을 한층 높 다.

물론 숙제도 있다. 세 함과 체력이다. 윤
덕여 감독은 “패스의 질적인 차이가 북한과
우리의 격차를 만든다.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
한다면 패스의 질도 떨어진다”고 냉정하게 진
단했다.

뀫또 다른 시작, 올림픽을 향해!
윤덕여 감독은 “어떤 대회를 마치면, 끝이

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본다”고 말했다. 맞는
얘기다. 월드컵에서 큰 역사를 일군 한국여자
축구의 다음 목표는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
출이다. 내년 2월 일본에서 열릴 아시아 예선
에서 올림픽 티켓 2장의 주인이 가려진다. 일
본, 중국, 북한 등이 모두 나서는 데다 호주도

가세해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.
다행히 세대교체가 무난히 이뤄지고 있다.

현재 ‘윤덕여호’에서 주축을 이룬 이들은
1988년생이다. 수비수 김도연(현대제철)∼이
은미(이천대교), 미드필더 권하늘(부산상
무)∼조소현∼전가을(이상 현대제철) 등이
다. 여기에 후배들이 가세했다. 1990년생 골
잡이 정설빈(현대제철), 1991년생 공격형 미
드필더 이민아(현대제철), 1994년생 윙 포워
드 이금민(서울시청), 등은 차세대 기둥이다.
소속팀 일정과 컨디션 난조로 이번 대회에 불
참한 지소연(첼시 레이디스), 박은선과 중국
전에서 무릎을 다쳐 이탈한 심서연(이상 이천
대교) 등 핵심 자원들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
지 않은 이유다.

정설빈은 “골대를 맞히는 등 운이 따르지
않아 북한에 졌다. 많이 리지 않았다”, 이민
아는 “고유의 플레이와 전술을 더욱 부각시켜
야 한다. 우리도 기량이 계속 향상하고 있다”
며 올림픽을 향한 의지를 불태웠다.

우한(중국) ｜ 남장현 기자 yoshike3@donga.com

이제는 리우로…태극낭자들 희망을 쏘다
동아시안컵 준우승…중국·일본 격파 자신감
올림픽 첫 본선 도전 세밀함·체력 보완 숙제

스완지시티 기성용(오른쪽)이 9일(한국시간) 런던 스탬포
드브릿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∼2016시즌 잉글랜드
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첼시와의 원정경기 도중 윌리앙과
공중 볼을 다투고 있다. 런던 ｜ 신화뉴시스

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15∼2016시즌이 개
막하면서 전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이 다시 모아지
고 있다. 9일(한국시간) 런던 스탬포드브릿지 스타
디움에서 열린 첼시와 스완지시티의 1라운드 경기
는 2-2 무승부로 끝났다. 선발출전한 스완지시티
기성용(26)은 전반 41분 상대 진 중앙에서 돌파
를 시도하다 오른쪽 허벅지에 통증을 느껴 그라운
드에 주저앉았다. 곧바로 잭 코크와 교체됐다. 스
완지시티는 1-2로 끌려갔지만 후반 10분 바페팀비
고미스의 페널티킥 골로 원정에서 값진 승점 1을
챙겼다.

개리 몽크(36) 스완지시티 감독은 “첼시는 굉장
히 강한 팀이다. 강력한 우승 후보를 상대로 더 철
저히 준비했다”며 “오늘 우리의 진정한 팀워크를
보여준 것 같다.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보
여줬다. 스완지시티가 결코 약팀이 아니라는 것을
개막전에서 증명하고 싶었는데 선수들이 잘 해냈
다”고 만족스러워했다.

몽크 감독은 이어 부상을 입은 기성용에 대해 언
급하며 빠른 복귀를 기원했다. 그는 “경미한 햄스
트링 부상 같다. 정 검사를 해야겠지만 금방 다시
뛸 수 있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 또 “(기성용의 허벅
지는) 원래 문제가 있던 부위는 아니고 경기 중 뛰
다가 다쳤다. 스완지로 돌아가서 철저히 검사하고
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. 심하지 않으면 다음
경기 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. 그렇지 않으면 급하
게 복귀시키지 않을 생각이다”고 덧붙 다.

기성용은 몽크 감독의 전술 핵심이라고 해도 과
언이 아니다. 몽크 감독은 지난 시즌 기성용이 공
격에 무게를 두고 플레이하게 해 팀을 상위권으로
도약시켰다. 이번 개막전에선 기성용을 수비형 미
드필더로 출전시켜 첼시의 공격을 봉쇄하도록 했
다. 기성용에게 두터운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
다. 기성용의 부상이 심하면 몽크 감독의 시즌 구
상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. 기성용의 빠른 복귀
를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.

한편 BBC 해설가와 축구전문가 29명을 대상
으로 한 설문 결과 19명이 첼시를 올 시즌 우승팀
으로 꼽았다. 그러나 첼시는 홈에서 열린 개막전
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 다.
다른 우승 후보 아스널, 맨체스터 유나이티드, 맨
체스터시티가 전력을 대거 보강한 상황에서 첼시
가 리그 2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.

런던 ｜ 허유미 통신원

기성용, 개막전 부상 교체
몽크감독 “빨리돌아오길”

■ 통신원 리포트

이청용(27·크리스털 팰리스)이 잉글랜드
프리미어리그 2015∼2016시즌 개막전에 나
서지 못했다. 부상은 없었지만 출전선수명단
에 포함되지 못했다. 만만치 않은 주전 경쟁
에 휘말릴 가능성이 엿보인다.

크리스털 팰리스는 8일(한국시간) 캐로우

로드에서 벌어진 노리치시티와의 원정경기에
서 3-1로 승리했다. 그러나 이청용은 출전 기
회를 잡지 못했다. 원정 명단에는 포함됐지
만, 경기 직전 출전선수명단에서 제외돼 벤치
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했다. 팀은 좋은 결과
를 얻었으나 이청용으로선 유쾌할 수만은 없
었다.

이청용은 지난달 25일 슈퍼스포츠 유나이

티드(남아프리카공화국)와의 프리시즌 경기
에서 골까지 넣으며 주전을 꿰차는 듯했다.
그러나 앨런 파듀 크리스털 팰리스 감독은 노
리치시티전에서 좌우 측면공격수로 제이슨
펀천(29)과 윌프레드 자하(23)를 내세웠다.
새도 스트라이커로는 조던 머치(23·이상 잉
글랜드)가 선택 받았다.

자하는 전반 39분 펀천의 패스를 받아 선제
골이자 올 시즌 팀의 첫 골을 터트리며 강렬
한 인상을 남겼다. 펀천과 머치도 활발한 움
직임으로 파듀 감독의 신뢰에 보답했다. 이청

용에게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. 파듀 감독은
경기 후 “펀천은 오늘 우리 팀 최고의 선수
다. 자하의 경기력도 훌륭했지만 펀천이 최고

다”고 찬사를 보냈다.
만만치 않은 경쟁자의 등장으로 이청용은

주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할
것으로 보인다. 이청용이 가벼운 부상으로 개
막전에 출전하지 못했다는 일부의 해석이 나
왔지만, 그의 몸 상태는 정상인 것으로 알려
졌다. 정지욱 기자 stop@donga.com

이청용, 개막전결장…주전경쟁서막인가

노리치전 명단 제외…펀천·자하 맹활약

편집｜고창일 기자 ico@donga.com

윤덕여 감독(오른쪽 끝)을 비롯한 여자축구대표팀이 중국 우한에서 벌어진 2015동아시안컵을 준우승으로 마치고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성원해준 팬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.
인천국제공항 ｜ 김민성 기자 marineboy@donga.com


